
2025년 제2차 모니터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1. 목적: 복지관 참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하여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질 향상

2. 사업내용
  가. 일시: 2025. 6. 25.(수) 13:30~14:30
  나. 장소: 프로그램실5-1
  다. 참석자: 총 6명(박찬홍 팀장, 김동현 사회복지사, 김*자 위원, 김*순 위원, 박*홍 위원, 박*

권 위원)
  라. 내용: 제1차 모니터링위원회 의견 및 조치사항 안내, 2분기 주요 사업 보고, 복지관에 대한 의

견 제안

3. 제안 및 의견수렴
제안 및 의견내용 결과

  직원의 잦은 퇴사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프로그램 담당자
의 잦은 교체로 이용자들이 적응에 어
려움을 겪음. 인력이 최근 들어 자주 
교체되면서, 보호자 입장에서도 담당
자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큭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낯선 이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더욱 
필요한데,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신뢰 
관계를 저하하고 프로그램 몰입도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 됨.
  더불어 잦은 인력 이탈이 프로그램
의 연속성 저하로도 이어짐.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활동 내용이 이용
자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확
대되기 보다는 과거에 했었던 활동을 
반복하며 이용자 파악‧관계 형성에 집
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음.
  직원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복지
관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근
속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은 보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함
께해주길 요청함.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커리큘럼을 구
조화 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담당 
자가 교체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 흐
름이 유지되기 위해 2년 정도의 단위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동대
문구, 기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에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포함해 사회복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의 기회와 슈퍼비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의 경우 기본적인 계획이 연간 단위로 수립
되고 있으며, 2년 단위의 장기 커리큘럼을 수립하기에
는 사회환경 변화 및 참여자들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 담당자와 함
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6. 회의 사진

제안 및 의견내용 결과
로 커리큘럼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이용자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늘 
힘써주는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감사함. 
복지관을 이용하며 자녀가 많이 성장
한 것을 느낌.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니 뿌듯합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후에는 더 넓은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믿
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낌. 중고등
학생 등 청소년들도 복지관의 주요 이
용자이지만, 타 연령층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수
적으로도 적고 활동 내용이 제한적이
라 아쉬움.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희
망함.

2025년 프로그램은 2024년 하반기 간담회 의견을 반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타 기관 프로그램들이 많
아 실제 복지관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지 참여자 의견 수렴 
기간에 알려주시면 향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
다.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
변 교통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를 바람.
  현재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먼데, 이 이동 
구간 사이에 정릉천교 인근이나 내부
순환로 진출로 횡단보도 등 위험요소
가 많음. 장애인들은 주위의 교통상황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통행
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복지관 인근 버스노선 신설, 신호과
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희망함. 이에 필요하다면 민
원 제기, 서명 등 적극 협조하겠음.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진입을 위해 신호등 2개와 횡
단보도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과속을 방지
하기 위한 단속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대
문구 내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시도하
겠습니다.


